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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08:00 배포 2026. 9. 1.(화) 08:00

9월, 대한민국이 미술로 물든다
- 9. 1.~30. 전국에서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개최, 비엔날레 4개,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미술 박람회(아트페어) 2개와 전국 미술관 96곳 동참 
- 전시 할인부터 지역 미술여행, 공항 특별전까지... 대한민국 미술 국내외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이하 예경)와 함께 9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진행한다. 2024년부터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매년 9월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

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4개 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 경기도자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제주비엔날레)와 2개 아트페어(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를 비롯해 주요 미술관 96곳이 축제에 동참, 기획전과 미술여행, 

국제공항 특별전,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념 입장권 특별 할인 지원, 1만 3천여 명 혜택

  먼저 문체부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기념해 전시 입장권 특별 할인을 

지원했다. 6월 15일(월)부터 온라인 예매처에서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념 

특별 전시 할인 입장권’을 정가의 30~70%를 할인해 판매했으며, 현재(8. 26.)

까지 1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키아프·프리즈 서울,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경기도자비엔날레 전시 할인 입장권은 현재 매진됐으며, 

제주비엔날레 전시 할인 입장권은 네이버에서 50% 할인된 4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준비한 철도관광상품으로도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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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부산비엔날레와 협업해 서울-부산 하행 열차 50% 할인권과 

부산비엔날레 입장권 30% 할인권, 부산역 매장 2만 원 이용권을 하나로 묶은 

‘부산행 축제대전’ 상품을 기획했다. 이 상품은 레츠코레일 누리집(https://www.l

etskorail.com)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살 수 있으며, 부산비엔날레 현장에서 

종이 입장권으로 바꿀 수 있다.

 전국 주요 미술관 96곳에서 다양한 전시 개최, 5개 권역에서 ‘미술여행’ 프로그램 운영

  전국 미술관 96곳(국공립 35곳, 사립 61곳)도 미술축제에 동참한다. 거장의 

회고전에서부터 신진 작가전, 지역 미술 소개전까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과천·덕수궁·청주관에서는 9월 1일(화)부터 6일(일)

까지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도 전문 기획자, 해설사와 함께 각 지역의 미술관과 비엔날레, 작가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듣는 ‘미술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8월 19일(수)부터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https://www.

k-artfestival.com)에서 예약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높은 성원에 힘입어 

며칠 만에 예약이 마감됐다. 전국 5개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서 

지역 단체 10곳이 프로그램 13개와 연수회(워크숍) 2개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부산·제주에서 동시에 열리는 비엔날레 3개를 지역 미술 현장과 

하나의 경로로 엮어서 진행한다.

 ‘국제공항 특별전’,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 방한’ 등으로 한국미술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맞이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관광객의 관문인 

인천·김포·김해국제공항이 거대한 미술관으로 바뀐다. 각 공항에서 관람객들은 

한국 신진·중견 작가 16명의 미디어·설치 작품 29점을 만날 수 있다. 

  * 전시 기간: (인천공항) 7월 14일~11월 14일, (김포공항) 7월 1일~10월 31일, (김해공항) 

7월 15일~10월 15일

  또한, 축제를 전후해 한국을 찾는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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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Dive into Korean Art)’를 운영한다. 8월 30일(일)부터 

9월 6일(일)까지 세계 각국의 미술관 큐레이터와 편집자 등 해외 미술계 전문가 

15명이 한국 신진 작가 9명의 작업실과 주요 미술 기관, 광주·부산비엔날레 

등을 방문한다.

 다양한 매체와 공간 활용해 미술축제 홍보 및 정보 제공, 미술축제 안내서도 배포

  문체부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정부·지자체 보유 

옥외 전광판, 가로등 현수기, 공항·역사 등 다양한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미술

축제를 알리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술축제 안내서를 

비엔날레 4곳과 키아프 서울 등 주요 행사 현장과 한국관광 홍보·체험관 ‘하이커 

그라운드’ 등에서 배포한다. <월간미술>, <퍼블릭아트>, <아트인컬처> 등 미술 

잡지와 케이티엑스(KTX) 매거진에도 축제를 소개해 미술과 관광을 연계한다.

  * 미술축제 누리집: https://k-artfestival.com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미술을 

만나는 계기이자, 세계가 한국미술을 찾아오는 관문”이라며 “미술축제를 계기로 

미술이 ‘케이-컬처’의 다음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부터 해외 

진출까지 미술 생태계 전반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조경미 (044-203-2751)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 사무관 임상미 (044-20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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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포스터


